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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"물체가 건네는 말, 시로 받아적다"

도입

① 물체와 마주하기: 눈앞의 물체를 기자의 시선(단순 팩트)이 아닌, 나만의 
감성으로 오롯이 바라보기
② 3가지 느낌 받아적기: 물체가 가진 외형, 쓰임새, 혹은 연상되는 추억에
서 3가지 감상 추출하기

제시

느낌 1 (시각/촉각): 이 물체를 가만히 바라보거나 만졌을 때 드는 첫 감정
은 무엇인가?
느낌 2 (쓰임/기능): 이 물체가 묵묵히 해내고 있는 일(역할)은 무엇인가?
느낌 3 (철학/추억): 이 물체를 보며 떠오르는 내 인생의 한 장면이나 생각
은 무엇인가?

연습

(돋보기안경)
느낌 1: 지문이 묻어 흐릿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.
느낌 2: 흐려진 세상을 다시 선명하게 이어주려 애쓰고 있다.
느낌 3: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과 더 깊게 눈을 맞춰야 한다는 뜻 같다.

(                 )  <         >

느낌 1: 

느낌 2:

느낌 3:

포인트

* 철학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: 내가 평소 느끼는 사소한 사물에 대한 애정
이 곧 시의 시작이자 문인의 철학입니다.
* 창조자로서의 나: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(물체의 이름)을 거부하고, 내가 
느낀 3가지 감정으로 물체를 새로 정의할 때 글을 쓰는 '나의 자존감'은 신
의 존재만큼 높아집니다.
* 잠수함 속의 토끼: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물체의 숨은 슬픔이나 기쁨을 
가장 먼저 알아채고 글로 외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모인 시민기자 3기생 
여러분입니다.

차시예고 "시의 호흡과 리듬 - 말의 소리를 시로 만들기"


